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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봄맞이 연안 정화 나서
- 27일, 환경단체 및 어촌계원 150여 명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

- 올부터 민간단체 선정 및 활동지원으로 시민 참여기회 확대 -

인천시가 민간환경단체 및 어촌계원과 함께 봄맞이 연안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중구 실미도 해안에서 중구청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환경단체, 지역 어촌계원 등 1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폐스티로폼, 폐어구, 페트병 등 육지에서 밀려온 각

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대

상으로 주기적 연안정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종도 

및 옹진군 도서지역 해안을 대상으로 약 3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
처리한 바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정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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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개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강화‧인천연안‧옹진 등 권역별 민간 연

안정화 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민간단체 및 시민과 함께 해양오염 취약지구에 대한 연안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관광객이 많이 찾고 해안쓰레기에 취약한 

실미도 해안 및 인천연안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바다지킴이 사업 등을 병행

하여 해양환경정화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를 포함한 관련 행정기관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해양환

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양환경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앞으

로도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해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